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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sex role changes in the post-modern society, men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ested in appearance
and their bodies. Male muscles in particular, which also is a visual manifestation of masculine strengths, has become
the focal interest for those men who care about appearance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tent to which Korean culture emphasizes muscles in defining masculine body, and to understand Korean men’s
perception of muscle building and their bodies. For this purpose, a content analysis and a survey were conducted.
The content analysis aimed at identifying the ideal masculine image represented in the ads featured in male fashion
magazines.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U.S. magazines were also examined. The result showed that male
models’ images shown in Korean magazin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ale images i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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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80년대이후로외모에대한남성들의관심이증가하면서

메트로섹슈얼, 콘트라섹슈얼, 위버섹슈얼, 크로스섹슈얼 등

남성 소비자들의 패션관련 트렌드를 일컫는 다양한 용어들

이 등장하고 있고(박달지, 2007; 이혜진, 2007; 조수현,

2005), 남성의외모에대한관심이사회적화두로등장할정

도로남성들이외모에대하여가지는관심이증가되고있다.

남성의외모는이제는취업을위한중요한자질의하나로여

겨지기도하고개인의능력을표현하는하나의방식으로간

주되기도한다(전양진, 성희원, 2007).

우리나라에서의남성의외모에대한관심을묘사하는트렌

드들을분석해보면, 1990년대의꽃미남신드롬이남성도아

름다워야한다는외모에대한새로운기준을제시한데비하

여, 2000년대이후의메트로섹슈얼과몸짱/얼짱신드롬등은

남성들이외모를‘관리해야하는’어떤것으로여기고꾸준히

노력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이귀옥, 이원정,

2004; 임인숙, 2005). 다시말해서과거에는외모가부모로부

터주어진것이고, 생긴대로사는것이라고여겼으나, 이제는

외모는가꾸고, 변화시키고, 관리해야하는것으로여기는견

해가 남성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임인숙, 2005).

1996년부터의2002년까지의우리나라남성잡지광고를분석

한 이귀옥과 이원정(2004)의 연구에서도“외모를 가꾸는 남

자”가새로이나타난남성상의하나로등장하고있음을보여

주었다. 이는남성의성역할의변화를반영하는것으로, 전반

적인 사회가 생산보다는 소비를 통하여 개인의 정체성이 형

성되는소비의사회로변화해감에따라남성의역할도생산

의 주체로서 보다는 소비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

고, 다양한제품의소비를통한치장활동의대상이되었음을

의미한다(이귀옥, 이원정, 2004; Alexander, 2003).

남성의외모에관련하여최근관심이집중되고있는부분

중 하나는 남성의 신체, 특히 근육에 대한 것이다 (“남성의

매력”, 2009.11.11). 남성의근육은남성이지니고있는육체

적힘을암시하는것으로남성다움의상징으로여겨져온신

체적특성이다 (Yang, Gray, & Pope, 2005). 유럽이나미국

의경우에는근육이강한남성을상징하는것으로여겨져근

육을 키우고자 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으며, 근육의 크기에

대한서양남성들의집착은강박적인정도로운동을하거나

스테로이드등의약물을이용하여근육을키우고자하는신

체이미지장애인근육추형(Muscle dysmorphia; MDM)의

사례를 급증시키기도 하였다 (Leone, Sedory, & Gray,

2005; Yang et al., 2005). 우리나라에서남성들의근육에대

한관심은몸짱신드롬과연관되어고조되었으며, 잘발달된

근육은 남성 신체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데 빼 놓을 수 없는

요소가되고있다(양숙희, 양희영, 2006). 최근에는복근성형

(“이제는남성성형시대”, 2009.11.5)이나근육질몸처럼보

이게하는남성체형보정용속옷(김민규, 2009.11.28)이등장

하기까지하고있다.

이처럼 남성들이 근육 만들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크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

여 년간매스미디어에서나타난남성의몸은점차비대해지

고근육화되어왔다(Media Education Foundation, 1999).

우리나라에서도근육이잘발달된남성모델또는연예인들

이상체의근육이드러나도록상체를노출시키거나몸에밀

착되는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등, 남성의 신

체, 특히근육질의신체를강조하는이미지가강화되고있으

며(“남성의매력”, 2009.11.11), 근육가꾸기를종용하는내용

의미디어들이유통되고있다(임인숙, 2005). 이처럼신체에

대한사회적기준은미디어등을통해일반소비자들에게교

육되고, 남성들은자신의신체의외적인모습에대한정교한

기준을만들어가고있다(Agliata & Tantleff-Dunn, 2004).

매스미디어에서여성의몸을객체화시키고그외적특성을

평가하는까다로운기준들이존재한것에대한여성학분야

에서의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Jung & Lee,

2009). 이러한경향이남성의몸에대해서도나타나근육이

발달한정도또는위치뿐아니라특정한형태에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부분으로 나누고 축소화시키는 이미지들이

매스미디어를통하여제시되고있다 (양숙희, 양희영, 2006;

magazines in terms of the body size, muscularity, and the nudity of the models. A survey to 339 men aged between
20 to 50 living in Seoul area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motives of muscle building, the criteria men use to
evaluate muscled bodies, and the influence of muscle building on body satisfaction. Factor analysis and analyses of
variances followed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s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hysical appearance improvement is one of the motives of muscle building especially for younger men. Muscle
building in general is foun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men’s body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잡지분석(magazine analysis), 광고(advertising), 남성(men), 이상적체형(ideal body shape), 
근육 만들기(muscl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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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숙, 2005).

후기현대사회에서는 미끈한 몸매를 갖기 위하여 다이어

트를하거나근육을키우는등의신체변형이옷이나장신구

를통한장식만큼이나개인의신체장식에있어서중요한의

미를지닌다. 어느신문(이호갑, 2007. 6. 27)의 기사에서도

‘몸매는 패션’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이상적 체형은 그 자

체가 패션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근육 만들기는 하나의 복식

행동이다(Roach-Higgins, Eicher, & Johnson, 1995). 따라

서 근육 만들기 등을 포함한 개인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태

도나 행동은 중요한 복식사회심리학 관련 주제로 볼 수 있

다. 특히 남성의 근육은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등(Yang et

al., 2005), 성역할에대한사회문화적관념을반영한다는점

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남성의 근육을 포함한 이상적 체

형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묘사, 또는 이상적 외모을 얻기 위

한복식행동으로서의남성들의근육만들기에대한관심, 또

는이러한관심이신체이미지에미치는영향에대한국내에

서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근육을 포함하

는남성의이상적체형에대하여다양한시각에서접근함으

로써 근육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이상적인 남성외모의 구성

요소로 규정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런 사회문화적 이상에

근접해가고자하는경향을실제소비자들을대상으로조사

해보았다.

본연구의목적은패션잡지의광고의분석을통하여우리

나라남성의이상적체형을구성하는데있어서근육이갖는

중요성을 파악하고, 외모관리의 일종으로서 근육 만들기에

몰입하는남성들의동기와근육에대한평가기준, 그리고신

체만족도를이해함으로써개인의신체이미지에대한사회문

화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으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체형의 확인과 이러한 이

상적체형을얻고자하는소비자들의태도측면을모두다루

고자하였기때문에내용분석과설문조사라는두가지의연

구방법을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한국 패션잡지 광고에서 제시된 남성의 이상적

체형이근육을강조하고있는정도를알아본다.

1-1. 한국 패션잡지 광고에 나타난 남성모델의

신체크기는어떠한가?

1-2. 한국 패션잡지 광고에 나타난 남성모델의

근육발달정도는어떠한가?

1-3. 한국 패션잡지 광고에 나타난 남성모델의

신체노출정도는어떠한가?

연구문제2: 외모관리의 일종으로서의 근육 만들기에 대한

한국 남성들의 관심정도를 파악하고 근육 만들

기와신체만족도와의관계를알아본다.

2-1. 연령대별로근육만들기에대한관심, 방

법, 동기및평가방법에차이가있는가?

2-2. 인구통계적특성에따라근육강화운동정

도에차이가있는가?

2-3. 근육강화 운동 정도에 따라 신체만족도에

차이가있는가?

Ⅱ. 이론적배경

1. 남성다움의 상징으로서의 근육

남성과여성의몸은사춘기를거치며성적특성을나타내

게 되는데, 이때의 신체적 변화에서 두드러진 측면은, 여성

은가슴이발달하고허리가들어가면서엉덩이나하체에지

방이 많이 생기는 반면, 남성의 몸은 지방보다는 근육이 발

달하기시작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신체적인성차는사회

문화적으로 강화되어, 많은 사회에서 이상적인 남성 체형은

키가크고, 체격이건장하며, 특히어깨와상박의근육이잘

발달된체형으로정의되는반면, 이상적인여성체형은전반

적으로마른몸매에가슴과엉덩이가크고허리가잘록한체

형으로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을 구별 짓는 특성의

하나가 근육이며, 따라서 근육은 남성의 남성다움의 상징으

로서여겨져온특성이다. 서구, 특히미국에서는남성의외

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근육 추형(muscle

dysmorphia)이라는새로운형태의신체이미지장애가나타

나기도하였다. 근육추형은자신의몸이근육질이지못하다

는생각에대한병적인집착을갖는증상이다 (Yang et al.,

2005). 근육추형은때로는역거식증(reverse anorexia)이라

고도불리는데 (Esco, Olson, & Williford, 2005), 이는지나

칠정도로근육질의체형이되는것을추구하기때문에거식

증과는반대로자신의몸을실제보다왜소하다고여기는증

상을보이기때문이다. 연구결과에의하면미국의남자고등

학생들중 4~12%가 스테로이드등의약물남용, 과도한운

동등의증상을수반하는근육추형의양상을보이고있다고

한다 (Yang et al., 2005). Pope, Phillips와 Olivardia

(2000)는 남성들이외모에지대한관심을보이는현상에대

하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애인이었던 미소

년 Adonis에 비유하여 아도니스 콤플렉스(the Adonis

complex)라는 표현을사용하며이현상의사회적문제점에

대하여논하였다. 이들은아도니스콤플렉스는“남성과소년

들의신체이미지에대한염려증세를의미하는것으로, 대체

로 은밀한 것이 보통이며, 놀라울 정도로 흔한 현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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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Pope et al., 2000). 그들은특히아도니스콤플렉스

의대표적인하나의증상으로근육추형을들고있다.

근육에대한고조된관심에대한해석으로서대두되고있

는 이론 중 하나가 남성성의 위기 이론(Threatened

Masculinity Theory)이다. 이이론에의하면남성들이근래

에근육질몸매에대한강한충동을느끼는것은전통적으로

남성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분야에서 여성들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ishkind et al., 1986; Pope et

al., 2000). Mills & D’Alfonso (2007)는남자대학생들을대

상으로남성들이성적우월성이위협당했을때어떻게반응

하는가를알아보기위한실험을시행하였다. 그들은남자대

학생들에게 남성 또는 여성에게 패배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후상황적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신체적능력등을측

정하였다. 그 결과, 남자들은 남성에게 패한 경우에 비하여

여성에게패배한후자신의외모에대해서더부정적으로평

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신체적능력면에서도낮은성과를

보였다고 여겼고, 근육질 몸매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었다.

이처럼 남성들은 역사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사회적 우위를

가지고우월의식을갖는데익숙해있기때문에여성에게뒤

처지는경험을하는경우그들의남성성에대한위기를느끼

고, 그에대한반작용으로더강한남성성, 즉근육질몸매를

추구하게된다는것이다.

2. 남성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문화적 영향

서양에서의 근육추형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 등의 동양

국가에서는이러한증상들이아직은많이발견되지않고있

다. 실제로대만과서양남성의신체이미지(body image)를

비교한Yang 외의연구(2005)에서이러한차이가확연하게

발견되었다.

Yang 외(2005)에의하면, 서양에서는남성성이신체의근

육화된정도에따라정의가내려지고있는데비하여동양계

국가들에서는그렇지않은경우가많았다. 그들은대만남성

들이서양남성들에비하여신체에대한불만족이유의하게

적게나타났다고하였다. 그들은이러한현상이서양에서근

육질몸매를중시해왔던전통이존재하였고서양의미디어

에서 근육질 남성의 신체가 많이 제시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으며, 그 증거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남성일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Agliata &

Tantleff-Dunn, 2004; Botta, 2003; Rich, 2003)를예로제

시하였다.

Yang 외(2005)은 두 가지의 연구를 통하여 대만 남성이

서양 남성에 비하여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첫 번째연구는대만과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의4개국남성들을대상으로실시하였는데, 컴퓨터그래픽으

로신체의크기와근육의크기를조절할수있는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체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

과, 서양남성들은실제의자신의몸보다28 lbs(13 kg) 가량

더근육이많은체형을선호하였으며, 특히여성들이자신의

실제체형보다30 lbs(14 kg) 가량더근육이발달한체형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비교하였을 때, 대만 남성

들도서양남성들과마찬가지로현재의체형보다근육이많

기를기대하며실제적체형과이상적체형간에차이를많이

보였으나(Fat-Free Mass Index 2 kg/m2), 여성들이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체형의 근육비율은 서양 남성들에 비해

유의하게적게나타났다고하였다 (Fat-Free Mass Index로

1.2 kg/m2). 또한이상적체형과여성이선호하는체형의근

육비율(muscularity)의 차이가 대만 남성들의 경우가 가장

적어대만남성들의이상적체형이가장긍정적이라는결론

을내렸다.

그들은두번째연구에서서양여성잡지와대만여성잡

지를비교하여남성광고모델들의신체가드러난비율을분

석하였는데, 여성 광고 모델들이 벗은 몸을 드러낸 모습의

사진비율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거의변화가없었

던데비하여남성모델들의경우는1950년대에서1990년대

로가면서옷벗은모습의사진이3%에서35%로증가했음을

밝혔다. 대만 잡지에서도 서양인 남성 또는 여성 모델의 경

우, 몸을 드러내는 경향이 서양 잡지와 거의 유사하였으나,

동양인여성의경우옷을안입은경우가서양인의절반가량

에 불과하였으며 동양인 남성의 경우 옷을 안 입은 경우가

거의없었다고하였다. 그들은이러한결과에근거하여서양

에서는남성적이고, 존경할만하고, 바람직한남성을정의하

는 데 근육 (또는 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데 비하여 대만

에서는그렇지않다는결론을내렸으며, 이러한두나라간의

차이를문화적시각에서해석하고자하였다.

Yang 외(2005)에서는 서양의 이상적 남성상은 Adonis

Complex, 중국의이상적남성상은양강지기(陽剛之氣)의개

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양강지기는 굳세고 강한

힘을 말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힘은 체력 뿐 아니라 지력과

의지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무(武)보다는 문(文)이 더 강조되

는군자의상을표현하는것이다. 즉, 무보다는문이강조되

는남성상에따르면신체적인강인함에대한강조가적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만 남성들의 긍정적 신체 이

미지에대한다른해석으로서양의미디어에서는근육질남

성이미지가팽배함에비하여중국남성들이근육질남성의

미디어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과아울러중국남성들이집안의가장으로서의역할이감

소되는경험또는남성성에대한위협을적게느꼈기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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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있다는남성성의위기설에근거한가설또한제시하였

다. 즉, 서양남성들에게있어서몸은그들이남성적자존감

을찾을수있는얼마남지않은근거들중하나이기때문에

신체의크기를과장할필요가있었음에비하여, 중국의남성

들은상대적으로남성성의위협을적게받았기때문에남성

의우월함을강조할필요성을적게느꼈기때문으로해석하

고있다.

이처럼 각 문화에 따라 이상적인 남성 체형을 정의하는

방식이서로다르기때문에, 남성의외모나신체이미지에대

한연구를할때문화적상황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우리

나라에서도아직은근육추형과같은극단적인현상이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

어가고남성들의근육이강조되는최근의경향을볼때남성

들의신체이미지측면에서도주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한국 남성의 외모 또는 신체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보여 온 외모에 대

한관심으로인하여남성의패션과외모에관련된연구가진

행되었다. 특히패션추구혜택또는라이프스타일등의분석

을 통한 남성 패션시장의 세분화가 목적인 경우가 많았다

(김건수외, 2007; 김주희, 박옥련, 2005). 이에비하여몇몇

연구는남성의외모에대한관심의동기를살펴본경우도있

었고 (유창조, 정혜은, 2002; 이윤정, 2007; 임인숙, 2005),

이를 성역할과 연관시켜 연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윤정,

2005; Chun, Shin, & Koh, 2007). 이들연구에서일관성있

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남성의 외모관리 또는 외모에 대

한관심이남성의여성화로인한것이기보다는남성다운이

미지를구축하거나취업또는사회에서의인정을받기위해

서(임인숙, 2005; 전양진, 성희원, 2007), 또는유행을따르

거나개성을추구하기위한것이라는점이었다(유창조, 정혜

은, 2002; 이윤정, 2007).

이윤정의연구(2007)에서는남성의외모관리에여성성보

다는 남성성이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Chun 외의연구(2007)에서는20대남성들을성역할집단으

로 구분하였을 때, 양성성 집단이 여성성 집단이나 남성성

집단보다 높은 외모관리행동을보였다. 양성성 집단은 또한

외모에대한사회문화적영향에대한인식도높아이들남성

들이사회문화적적응을위하여외모에관심을갖는것으로

해석되었다.

임인숙의연구(2005)에서는후기현대사회에서는자아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이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들도 여성적인 행위를

한다는비난으로부터면제될수있다고하였다. 오히려멋을

아는 남성이 새로운 남성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남성들도

외모로인하여불안을느끼는상황에이르렀다는것이다. 그

의주장에의하면그러나남성들은남성다움을이용하여외

모가꾸기의허용수준에제한을두고있으며, 그러한남성적

인힘, 강한의지, 통제력의상징으로서적당한근육질의몸

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경우가많다고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남성들에게 외모 관리는 취업이나 사

회적적응의하나의방식이기도하며, 남성적이미지의표현

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임인숙, 2005; 전양진, 성희원,

2007). 즉, 이들은 외모에 관심을 가지되, 여성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이유로

남성의힘을상징하는근육만들기에대하여관심을가지는

것으로보인다. 잔근육으로다져진탄탄하고볼륨있는몸매

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패션 트렌드이기도 하며(정혜진,

김소라, 2008), 옷을입었을때에도근육질몸매가드러나는

스타일이트렌드가되고있다.

Ⅲ. 연구방법및절차

1. 내용분석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의 이상적 체형이 어떠한지

파악하기위하여패션잡지에포함된광고모델의체형을분

석하였다. 패션 잡지는 그 기능상 그 사회에서 가장 매력적

이라고여겨지는신체의모습을반영하고있을가능성이높

다. 특히패션잡지에나타나는광고는제품의소비를통하여

소비자들이성취할수있는이상형을제시하는경향이있으

며, 따라서패션잡지또는패션광고는외모와관련된문화적

이상형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Frith,

Shaw, & Cheng, 2005; Jung & Lee, 2009; Sypeck,

Gray, & Ahrens, 2004; Yang et al., 2005). 미국을비교대

상으로잡은이유는선행연구(Yang et al., 2005)에서서양,

특히미국의이상적남성체형에대한연구가이미이루어져

있고, 근육추형등의신체이미지장애가사회적문제로제기

될만큼(Leone, Sedory, & Gray, 2005) 미국사회에서의근

육에대한관심이큰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이다.

1) 표본및분석단위

패션광고는한국과미국의여성및남성패션잡지광고를

분석하였는데, 표본은 12권의잡지의광고로, 2007년 3월과

5월, 9월, 한국과 미국에서 출간된 Vogue와 G.Q.

(Gentlemen’s Quarterly)이었다. Vogue와G.Q.는두나라

에서모두널리구독되는대표적인패션잡지로서두잡지의

구성이 유사하여 남녀잡지의 비교가 용이할 것이라는 이유

로선정되었다. 3월, 5월, 9월호를선정한기준은, 우선옷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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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몸을가린정도를측정하는항목이있었기때문에여름과

겨울을피함으로써계절적특성으로인한편차를줄이기위

하여봄또는가을호중에서선택하였으며, 4종류의잡지(한

국과미국판 Vogue와 G.Q.)의 과월호를모두구할수있는

달로선택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모델로, 잡지에 포함된 모든 광고에서 보

여진 남성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명 이상의 모델이 등

장한 경우 각 모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신체 또는 근

육강조에관련된질문에대해서는전신이보여진경우만분

석하였다. 미국잡지에서전신이보여진모델은 268명이며,

한국잡지에서전신이보여진모델은총 277명으로, 총 545

명의모델이분석되었다.

2) 분석내용및척도

코딩항목은모델의인종(race), 신체크기(body size), 옷

으로 몸을 가린 정도(nudity level), 근육의 발달 정도

(muscularity) 등을분석하였다. 모델의인종은피부색과신

체적 특징에 따라 코더가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신체크기를

측정하기위해서는Thompson & Gray (1995)의테두리그

림척도 (Contour Drawing Rating scale)를이용하였다. 이

척도는서로다른크기의 9개의남성신체의그림으로구성

된척도로, 9개의그림중모델의신체크기에가장근접한그

림을선택하도록하였다.

옷으로몸을가린정도를측정하기위해서는Reichert 외

(1999)의 nudity 척도가활용되었다. 이 척도는 4점척도로

“점잖은(demure)”(1), “선정적인(suggestive)”(2), “몸의일부

만가린 (partly clad)”(3), “나체(nude)”(4)의 선택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잖은”의복은 일상적인 의복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거리에서 입고 다녀도 다른 사람의 이

목을 끌지 않을 만한 옷을 입은 경우로 일상적인 반바지 등

은포함하나아주짧은반바지나속옷이보이는경우는포함

하지않는다. 이에비하여“선정적인”옷은상체의일부를노

출하는옷, 즉, 셔츠의단추를열어젖혔다거나근육이드러

나는 티셔츠, 그리고 일상적인 정도보다 짧은 반바지 등을

포함한다. “몸의일부만가린”의복은모델이속옷이나수영

복만을입은경우에해당되며, “나체”는모델이아무옷도입

지 않았거나 옷을 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예를

들어수건이나물건등으로성기만을가리고있는경우를포

함한다.

근육의발달정도를측정하는척도는기존에개발된것이

없어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근육이 전혀 발

달되지않은”(1점)부터“근육이매우발달한”(4점)의4단계로

나누어 척도를 구성하였다. 근육이 매우 잘 발달한 체형은

보디빌더들처럼 근육이 크고 뚜렷한 형태가 보여지는 경우

를말하며근육의형태가덜뚜렷하거나근육의크기가작은

경우낮은점수를부여하도록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코딩에는 두 명의 코더가 참여하였는데, 자료분석의 신

뢰성을 위하여 총 자료의 15% 가량을 예비 코딩한 후에 채

점자간의일관성검사와채점자개인별일관성검사를실시

하여모든항목에대한일관성점수가 .80 이상임을확인한

후본코딩을실시하였다. 본코딩은각각의코더가독립적으

로코딩을하고, 자료를수합한후차이가보여지는자료에

한하여 두 코더가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결정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최종 일관성 점수는 모두 .80 이상

으로모든항목에대하여비교적높은신뢰도를보였다. 자

료의분석은SPSS 12.0을이용하여카이자승분석을실시하

였다.

2. 설문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예비조사

설문조사에앞서예비조사의일환으로남성의신체, 특히

근육의 평가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1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이들은모두 20-30대의연령

이었으며운동에관심이있고, 근육을키우기위하여운동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었다. 질문 내용은 근육 만들기 방법에

대한내용과근육의평가방식, 운동과외모라는측면에서의

근육에대한내용을포함하였다. 또한보충자료로서근육만

들기또는헬스와관련되는인터넷동호회게시판에올라와

있는글들을분석하였다. 그결과를바탕으로설문지를작성

하였다.

2) 조사대상자

온라인 설문조사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2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설문조사

기관이보유하고있는패널중20-40대남성들에게보낸설

문참여 요청 메일에 응답한 사람들로 편의표집 되었다. 총

339명의응답이분석에활용되었다.

설문응답자의 특성이 <표 1>에 요약되었다. 연령은 30대

가52.2%로가장많았으며, 20대가28.9%, 40대가19%였으

며, 기혼자가 46.3%, 미혼이 53.7%로 미혼이 약간 많았다.

학력면에서는고졸이하가 8.6%, 전문대재학또는졸업자

가15.9%, 4년제대학재학또는졸업자가60.5%, 대학원이

상 15%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직업은 일반사무직이

50.4%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15.15%, 전문직이 13.64%,

무직또는기타가25% 등이었다. 가계월소득은200만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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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30.4%, 200만원에서300만원사이가23.3%, 300만원

에서400만원사이가20.9%, 400만원이상이25%로고르게

분포되어있었다.

3) 설문지의구성

설문지에는근육만들기에대한관심, 활동, 운동을시작

한 시기, 빈도, 강도, 운동 부위에 대한 질문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련된 질문 등과 함께 신체만족도, 운동동기, 근육

평가기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포함되었다. 신체만족도는

Brown, Cash, & Mikulka (1990)가개발한신체부분에대한

만족도척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를이용하여4점

척도로측정하였다. 4점 척도를이용한이유는중립적인답

변을 제거함으로써 응답의 다양성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근육만들기운동을하는동기를예비조사의결과를바

탕으로‘옷발을 살려주거나 몸매를 가꾸기 위하여’(외모관

련), ‘일상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건강관련), ‘근력(힘)을

키우기위하여’(근력관련)의세진술에동의하는정도를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근육에 대한 평가기준은 예비조사의 결

과를바탕으로근육크기, 상하체의고른발달, 복근, 어깨형

태, 잔근육발달등의6 항목에대하여중요하게여기는정도

를4점척도로측정하였다.

4) 자료의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이 활용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의 사후비교

가이용되었다.

Ⅳ. 연구결과및고찰

1. 내용분석의 결과

먼저두나라잡지광고모델의인종을비교한결과가 <표

2>에제시되었다. 잡지의인종을비교한이유는인종에따라

체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국내 잡지의 여성

모델들이백인인경향이큼을보여주었기때문이다 (Jung &

Lee, 2009). 이러한경향이남성모델에서도존재하는지를확

인한 결과 한국잡지는 미국잡지보다 백인모델이 사용된 경

향이낮았으나, 한국잡지의남성모델의대부분(71.5%)이백

인모델이라는점은주목할만하였다. 즉, 한국의이상적남

성형은 서구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나라별로

여성잡지와 남성잡지 모델의 인종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두

나라에서모두남성잡지보다여성잡지에서백인모델의비

율이좀더높았으나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미국 χ2 = 6.97, d.f. = 3, p = .07; 한국 χ2 = 7.67, d.f. = 3,

p = .05).

<표 3>에는두나라잡지에서근육을강조하는정도를파

악하고자 광고모델들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

다. 두 나라 모델들은 신체크기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표3>, χ2 = 26.50, d.f. = 3, p < .001). 한국과미국의잡

지에나타난모델의신체크기는척도를구성하고있는 9개

의 그림 중에서 3번과 6번 사이에 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잡지의모델들은미국잡지모델들에비하여작은체형

(3번)과큰체형(6번)이모두적게나타났으며, 4 또는 5번의

중간체형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근육의 발달도 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한국 남성의 근육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7

연연령령 n % 월월가가계계소소득득 n %

20대 98 28.9 100만원미만 23 6.78
30대 177 52.2 100-200만원 80 23.60
40대 64 19.1 200-300만원 79 23.30
전체 339 100.0 300-400만원 71 20.94

400-500만원 36 10.62
결결혼혼여여부부 n % 500-600만원 21 6.19
미혼 157 46.31 600-700만원 13 3.83
기혼 182 53.69 700만원이상 16 4.72
전체 339 100.0 전체 339 100.00

학학력력 n % 직직업업 n %

중학교졸업 4 1.18 학생 50 14.75
고등학교졸업 25 7.37 일반사무직 171 50.44
전문대재학/졸업 54 15.93 생산관리직 26 7.67
대학교재학/졸업 205 60.47 판매서비스직 21 6.19
대학원이상 51 15.04 전문직 45 13.27
전체 339 100.00 무직/기타 25 7.37

전체 339 100.00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N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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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에비하여근육이전혀없는(1) 모델의비율과근육이매

우 발달한(4) 모델의 비율이 낮았고, 중간정도 수준의 근육

(3)을가진모델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그차이

는유의수준 .05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으며(χ2 =

7.80, d.f. = 3, p = .050), 두나라에서모두근육이적당히

발달한 정도를 나타내는 3번이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 옷으

로 몸을 가린 정도에서는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없었다(χ2 =

3.75, d.f. = 3, p = .289).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남성 체형이

나미국에서의이상적남성체형은신체크기나근육의발달

도면에서차이가없는것으로보이나미국에서보다한국에

서이상적으로여겨지는체형의범위가좁은것으로보인다.

여성잡지와 남성잡지 간에는 어느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

가없었다.

대만과 서양의 잡지를 비교한 선행연구(Yang et al.,

2005)에서서양인모델이동양인모델에비하여나체로등장

한 경향이 높다고 한 결과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잡

지의국적과상관없이모델의인종에따른비교를실시하였

다. 그러나 어느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즉, 백인 모델이나 흑인 모델, 동양인 모델 모두 신체크기,

근육발달도, 옷으로 몸을 가린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결과와는다른결과였다. Yang 외(2005)은

아직은 신체보다는 정신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동양적 사고

를 반영하는 결과로 인하여 동양모델보다는 서양모델의 신

체가 노출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러

한동양적사고의영향을덜받는것으로사료된다.

2.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근육 만들기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4점척도에 2.91로높은편으로나타났다. 근육만들기를위

한 활동으로는 운동/헬스를 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기타 (m= 2.51), 음식조절을통해서 (m= 2.47)이었

으며보충제를섭취하는정도가가장낮았다 (m = 1.88). 근

육 만들기를 하는 동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일상적으로

건강하기위해’라는항목에대한평균값이 4점척도에서m

= 3.02로 가장높았고, 그 다음이‘근력(힘)을 키우기위해’

8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4호, 2010

신체 미국 한국 계 근육의 미국 한국 계 몸을가린 미국 한국 계
크기 n(%) n(%) n(%) 발달정도 n(%) n(%) n(%) 정도 n(%) n(%) n(%)

3
56 18 74 전혀발달되지 26 26 52

점잖은
200 199 399

(25.11) (8.26) (16.78) 않음 (1) (15.29) (13.07) (14.09) (80.65) (82.23) (81.43) 

4
84 91 175 약간관찰됨 27 37 64

선정적인
26 31 57

(37.67) (41.74) (39.68) (2) (15.88) (18.59) (17.34) (10.48) (12.81) (11.63) 

5
68 99 167

발달됨 (3)
98 128 226 몸의일부만 15 9 24

(30.49) (45.41) (37.87) (57.65) (64.32) (61.25) 가린 (6.05) (3.72) (4.90) 

6
15 10 25 아주잘 19 8 27

나체의
7 3 10

(6.73) (4.59) (5.67) 발달됨 (4) (11.18) (4.02) (7.32) (2.82) (1.24) (2.04) 

계
223 218 441

계
170 199 369

계
248 242 49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주.. 신체크기 χ2 = 26.50, d.f.= 3, p < .001; 근육의발달정도 χ2 = 7.80, d.f. = 3, p = .05; 몸을가린정도 χ2 = 3.75, d.f. = 3, p = .29;
사진에서제시된모델의각도나빛에의해판단이어려운경우는분석에서제외하였으므로항목별빈도수에차이가있음.

<표 3> 미국과 한국 잡지 광고모델의 특성 비교

미국 한국

G. Q. Vogue 전체 G. Q. Vogue 전체
n(%) n(%) n(%) n(%) n(%) n(%)

백인종
176 49 225 148 50 198

(81.11) (96.08) (83.96) (67.89) (84.75) (71.48)

흑인종
23 1 24 6 2 8

(10.60) (1.96) (8.96) (2.75) (3.39) (2.89)

황인종
4 0 4 48 6 54

(1.84) (0.00) (1.49) (22.02) (10.17) (19.49)

혼혈/기타
14 1 15 16 1 17

(6.45) (1.96) (5.60) (7.34) (1.69) (6.14)

전체
217 51 268 218 59 277

(80.97) (19.03) (100.00) (78.70) (21.30) (100.00)

주주.. 국가간비교 χ2 = 52.81, d.f. = 3, p < .001.

<표 2> 미국과 한국 잡지 광고모델의 인종의 빈도와 비율
(N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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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2.87), ‘옷발을살려주거나몸매를가꾸기위해’(m =

2.56)의순으로나타났다. 평가기준면에서는상하체의고른

발달을가장중시하였고 (m = 2.75), 그 다음으로어깨형태

(m = 2.57), 복근 (m = 2.51), 잔근육 (m = 2.45), 근육크기

(m= 2.42) 순으로중요시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각 연령대에따라서근육만들기에대한관심, 방법, 운동

동기, 평가기준등에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하여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실시한결과, 근육만들기방법

면에서는 40대가보충제를많이섭취하는것으로나타났고,

30대가 음식조절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에서외모를중요시하는경향이유의하게높았다(p< .01). 근

력을기르기위하여운동을하는경향에서는20대와30대간

에는차이가없었으며20대와40대간에도차이가없었으나,

30대가근력을키우는것에대하여비교적낮은평균을보였

다 (p < .01). 이는 아마도 40대에가서건강에대한관심이

높아지면서근력에대한관심도다시증가하기때문으로보

인다. 평가기준 면에서는 어깨형태와 잔 근육 발달 정도에

대해서 연령의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낮은 20대가 40대

에비하여어깨형태와잔근육의발달을중요시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근육크기, 복근, 상하체의고른발달에대한중요

한국 남성의 근육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9

연령대
20대 30대 40대 전체

F값(n = 98) (n = 177) (n = 64) (N = 339)

근육만들기에대한관심 3.05(.65)a 2.88(.61)ab 2.81(.81)b 2.91(.67) 3.03*

운동/헬스 2.87(.65) 2.72(.76) 2.89(.82) 2.79(.74) 1.50
근육만들기 보충제섭취 1.81(.88)a 1.83(.87)a 2.22(.99)b 1.88(.91) 3.73*
방법 음식조절 2.51(.80)ab 2.37(.78)b 2.70(.59)a 2.47(.76) 3.35*

기타 2.68(.66)a 2.41(.72)b 2.50(.75)ab 2.51(.71) 3.86*

외모 2.79(.60)a 2.47(.70)b 2.46(.69)b 2.57(.69) 6.50**
동기 건강 3.00(.60) 2.98(.66) 3.17(.61) 3.02(.64) 1.69

근력 2.99(.57)ab 2.75(.66)b 3.00(.56)a 2.87(.63) 5.22**

근육크기 2.54(.72) 2.40(.67) 2.33(.69) 2.43(.69) 2.13
고른발달 2.82(.76) 2.75(.74) 2.67(.80) 2.75(.76) 0.72

평가기준 복근 2.65(.80) 2.46(.82) 2.44(.77) 2.51(.81) 2.18
어깨형태 2.73(.71)a 2.53(.72)ab 2.44(.66)b 2.57(.71) 4.03*
잔근육 2.64(.65)a 2.38(.72)b 2.44(.66)b 2.45(.67) 6.40**

주주.. 같은아래첨자가나타내는평균은 Scheffe 검증결과 p < .05에서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없음을의미함.
*p < .05, **p < .01

<표 4> 연령대에 따른 근육만들기에 대한 관심, 방법, 근육강화운동 동기 및 평가기준
M (S.D.)

운동정도저
단기적 지속적

전체중간강도운동 고강도운동
연연령령

n (%) n (%) n (%) n (%)

20대 24(24.49) 43(43.88) 31(31.63) 98(100)
30대 55(31.07) 69(38.98) 53(29.94) 177(100)
40대 21(32.81) 10(15.63) 33(51.56) 64(100)

전체 100(29.50) 122(35.99) 117(34.51) 339(100)

가가계계소소득득
n (%) n (%) n (%) n (%)

100만원미만 11(47.83) 9(39.13) 3(13.04) 23(100)
100-200만원미만 28(35.00) 33(41.25) 19(23.75) 80(100)
200-300만원미만 27(34.18) 32(40.51) 20(25.32) 79(100)
300-400만원미만 13(18.31) 24(33.80) 34(47.89) 71(100)
400-500만원미만 9(25.00) 8(22.22) 19(52.78) 36(100)
500-600만원미만 4(19.05) 7(33.33) 10(47.62) 21(100)
600-700만원미만 4(30.77) 6(46.15) 3(23.08) 13(100)
700만원이상 4(25.00) 3(18.75) 9(56.25) 16(100)

전체 100(29.50) 122(35.99) 117(34.51) 339(100)

주주.. 연령 χ2 = 17.43; d.f. = 4; p < .05; 가계소득 χ2 =  31.61; d.f. = 14; p < .05.

<표 5> 연령 및 가계소득과 운동정도의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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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식면에서는연령별차이가없었다.

운동을 하는 정도에 따라 인구통계특성과 신체만족도 면

에서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하여대상남성들을운동을

하는 빈도와 강도에 따라서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집

단1은‘운동을거의안한다’고답한집단으로총100명이이

에포함되었다. 집단2는운동을시작한지6개월이안되었거

나약한정도로하는집단으로총 122명으로구성되었다. 집

단3은중간이상의강도로 6개월이상운동을해온집단으

로총117명으로구성되었다.

우선 이 세 집단을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하여 비교한 결

과(<표 4>) 세집단간에는유의한통계적차이가있었다. 우

선 연령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의 경우 집단2(단기

적·중간강도운동)과 집단3(지속적·고강도운동)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30대는 집단1(운동정도 저)과 집단2(단기적·

중간강도운동)가 많았다. 40대는 집단3(지속적·고강도운

동)이 많고 집단2(단기적·중간강도운동)는 적은 편이었다.

즉, 30-40대보다는 20대가운동을하는비율이높은것으

로보이며, 40대의경우운동을하는사람들의경우, 새로이

시작하는경우보다는지속적으로꾸준히해온사람들이더

많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가계소득 면에서도 세 집단 간에

차이가있었는데, 가계소득이높을수록운동을많이하는것

으로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는비교적낮은편으로, 전반적신체와전

체적외모에대한만족도를제외한모든항목에서 4점척도

에서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2.5이하의 값을 보였다(<표

6>). 전체 항목 중에서 몸통, 즉 허리와 복부에 대한 만족도

가가장낮았으며 (m = 2.22), 그다음은체중 (m= 2.32), 근

육긴장도(m= 2.42)의순이었다.

BASS 척도에서얼굴, 머리카락, 신장등운동을통해변

화될수없는항목을제외한신체항목에대하여운동정도에

따른차이를보기위하여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를 실시한결과, 모든항목에대하여유의한차이를보였다.

운동정도에 따른 신체만족도 면에서는 몸통(허리와 복부),

근육긴장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고강도집단이

타집단보다유의하게높은만족도를보였다. 그러나몸통과

근육긴장도에대해서는단기적·중간강도집단과유의한차

이가없었다. 즉, 대체적으로근육만들기운동을꾸준히많

이하는집단일수록자신의신체에대하여만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및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 사이에서 관심이 고조되

고있는근육만들기를외모관리를위한활동의하나로규정

하여의류학의연구대상으로보았다. 특히이러한관심은미

디어등의기제를통한사회문화적영향이라고판단하여근

육질 몸매를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이상체형이 개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태도 및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자 하

였다. 이를위하여패션잡지광고에나타난남성모델의체형

에대한내용분석과근육에관심갖는남성들을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남성들의 이상적 체형과 근육

만들기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같다.

내용분석의 결과에서, 한국의 이상적 남성체형에서 근육

이강조되는정도는미국과큰차이가없었다. 즉, 신체크기,

근육의발달정도, 신체의강조측면에서두나라간에큰차

이가 없었다. 또한 두 나라의 패션잡지 광고는 모델의 인종

측면에서차이가크지않았으며, 한국잡지에서나타난대부

분의모델이서양인모델이었다. 즉, 이상적남성에대한이

미지는 잡지광고에 나타난 패션제품들과 함께 그대로 서양

으로부터수입되고있음을알수있다. 차이가있었다면, 미

국잡지에서는 한국잡지에서 보다 더 다양한 이미지들이 제

시되고있었다는점이다. 즉, 이는한국잡지가미국잡지보다

이상적 체형을 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대한가정학회지 : 제48권 4호, 2010

운동정도저
단기적 지속적

전체 F값중간강도집단 고강도집단

신체전반 2.34(.82)a 2.53(.84)a 3.03(.75)b 2.65(.85) 22.14***
하체 2.25(.73)a 2.38(.76)a 2.74(.78)b 2.47(.75) 12.20***
몸통 2.01(.76)a 2.20(.77)ab 2.40(.86)b 2.22(.81) 16.48**

신체만족도 상체 2.25(.74)a 2.40(.72)a 2.74(.73)b 2.47(.76) 13.19***
근육긴장도 2.21(.64)a 2.42(.65)b 2.59(.67)b 2.42(.67) 19.04***
체중 2.09(.79)a 2.28(.78)a 2.56(.74)b 2.32(.79) 10.50***
외모 2.47(.73)a 2.53(.66)a 2.79(.67)b 2.60(.67) 17.67**

주주.. 같은아래첨자가나타내는평균은 Scheffe 검증결과 p < .05에서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없음을의미함.
**p < .01, ***p < .001 

<표 6> 운동 정도 집단에 따른 신체만족도
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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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두 나라는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이상적 남성 체

형으로보고있으며, 특정체형을일관성있게이상으로서추

구하는경향은한국이더강한것으로보인다.

서양인과 동양인 모델들이 잡지광고에 표현되는 방식에

도유의한차이가없었다. Yang 외의 연구(2005)에서는동

양인모델들이백인이나흑인모델들에비하여정숙한옷차

림으로나타나는경향이컸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그러한

차이가나타나지않아신체를강조하는남성적이미지가동

양인, 특히 한국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이미지로 간주되

고있음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상적 남성 체형은 신체의 크기

나 신체와 근육에 대한 강조의 측면에서 서구화되어 있으며

미국에서의이상체형과유사한한편, 미국의경우보다더좁

은범위로정의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즉, 미국잡지에서

는 한국 잡지보다 다양한 신체크기의 다양한 형태의 체형이

보여진데비하여, 한국잡지의모델들은동질성이매우높았

다. 또한대만의잡지를분석한선행연구(Yang et al., 2005)

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동양인 모델들의 이미지도 백인이

나 흑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신체가 강조되는 형태로 제시

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사회에서의신체에대한강

조가대만의경우보다는서양에가깝다는것을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20-40대 남성들의 근육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

로높은편이다. 전반적으로 20대가 3, 40대에비하여근육

을만드는것에대한관심이높았다. 근육만들기의동기면

에서는건강과근력에대한동기가더크기는하였으나근육

을 통한 외모향상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

다. 특히 20대의젊은남성들은다른연령대에비하여외모

향상동기가 높았다. 흔히들 남성의 근육은 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특히 20대의젊은남성들에게있어서근육은근

력자체뿐아니라이상적인이미지의표현으로의의미가있

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남성들간에선호되는외모의형태는근육의크

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오히려 남성들의 근육에 대한 섬세한 기준이 존재하는

양상을볼수있다. 특히연령이작을수록자신과타인의근

육을 평가할 때 어깨형태와 잔근육의 발달정도를 중요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이 일종의 트렌드로서 근

육운동에참여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준다.

근육만들기운동정도를인구통계적특성별로비교해본

결과연령과가계소득에따라운동하는정도에차이를보였

다. 특히 20대 젊은 층의 상당한 비율(약 44%)의 남성들이

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집단에 분류됨을 알 수 있

었다. 이들은트렌드의추구를위하여운동을시작한것으로

유추된다. 또한가계소득이높을수록운동을하는빈도나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육 만들기도 휘트니스

클럽의멤버십이나트레이너서비스의활용등을필요로하

는하나의소비행동이기때문으로여겨진다.

근육 만들기 운동 정도에 따른 신체이미지를 비교한 결

과, 전반적으로 근육 만들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신체에 대

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국

남성들의 신체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몸통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근육만들기 운동은 신체만족도가향

상될수있다는점은긍정적인측면으로보인다.

내용분석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사회

는남성의근육을이상적체형의요소로포함하고있으며이

러한측면은남녀패션잡지의광고에서강조되고있고, 설문

조사결과실제남성들사이에서도높은관심도가파악되어

근육 만들기가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근육만들기에대한한국남성들의동기는건강과근력,

그리고외모모두를추구하기위한것으로나타났으며, 운동

을지속적으로한집단의경우긍정적인신체이미지를가지

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한국남성들이노출되고있는이상적체형은매우

협소하게정의되어있고, 특히서구화되어있었다. 패션잡지

에서 서양인들의 신체를 이상적 체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상, 서구에서문제시되고있는근육추형등의현상으로부터

한국의남성들도자유롭다고볼수없다. 한국남성들도신체

에대한서양의미적기준을배우고내면화한결과로신체와

근육에대한인식을점차강화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그

러나 서구인들의 체형에 비하여 근육의 크기가 커지기 어렵

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긍정적 신체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우리나라의남성의경우외모지향적경향이커서

성형수술에대한관심등다른형태로신체에대한불만족이

표출되는경향이있다. 또한빠른시간내에몸을변화시키고

자 하는 남성들은 단백질이나 남성호르몬 등을 섭취하여 몸

을 키우고자하거나 운동 강박증 등의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근육추형의전조를보여주기도한다. 설문조사의결과에

따르면운동이나보충제, 음식등을통하지않는‘기타’의방

법을통한근육만들기가운동다음으로많이사용되는유형

이었다. 그러나구체적으로어떤방법이근육만들기에이용

되고있는지는본연구에서는다루지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진행과 관련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특히내용분석은국내에서출간되고널리구독되는남성패

션잡지의부재로인하여분석대상잡지를모두서양에근거

를두고한국에서출간되는잡지로선택하였다. 이로인하여

잡지의내용에서양적시각이많이반영되었을가능성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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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이잡지들이한국의지역적특성에맞춰편집이되

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계화된 잡지이므로 국내 소비자들

의 특성을 완전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결과로

광고도글로벌브랜드의광고가많이포함되고, 서양인모델

의 비중이 다소간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 국

내판여성패션잡지와라이선스형식으로국내에서출간되는

여성패션잡지의광고를비교한연구(Jung & Lee, 2009)의

결과에 의하면 순수하게 국내에서 출간된 잡지에서도 상당

한비율의서양모델을보여주고있어국내에서만들어진패

션잡지에서도이상적체형의서구화가발견된바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제한점으로는 근육운동의 동기를 외

모관련, 건강관련, 근력관련 동기의 세 문항으로 측정한 결

과모든동기에대한점수가대체로높아외모관리에특별히

큰 관심을 가진 집단을 판별해 내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근육강화의 동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

해와 하나의 복식의 형태로서의 근육의 의미에 대한 이해,

또한근육의의미가사회문화적인성역할개념과어떻게관

계되어있는지를위해서는심층면접법등을통한질적연구

가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운동강도에따라신체만족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동의 정도가 과도해지면

서 근육추형의 정도에 이르는 집착증세와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도있다. 또한본연구에서밝혀내지못한‘기타’방법

의 근육 만들기에 근육강화제나단백질제,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포함되었을가능성이있다. 특히스테로이드사용과같

은건강하지못한방식의근육강화법에대한연구는근육추

형과같은부정적심리현상과관련될수있는민감한주제이

므로이러한행동에대한후속연구를위해서는역시심층면

접법등을통한접근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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